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

직업상 3월이면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성적보다 인성이 물론 더욱 중요

하지만 학생은 직업이 공부이니만큼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성적은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진리이고 상식이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

으나 성적은 나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앉

아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3월 2주차쯤 되면 공부를 잘하겠다 하는 학생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실험보고서를 보면 된다. 다른 교과라면 노트를 보면 될 것 같다. 

요새는 노트 필기도 하지 않고 태블릿으로 정리하는 수업도 있으니 그러면 태블릿 

정리본을 보던가, 책 정리한 것을 보면 된다. 노트 정리는 받아쓰기가 아니다. 그날 

이해한 것을 내가 다시 봐도 알 수 있게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지만 자기의 필기내용을 자기도 못 알아보

게 쓰면 그것은 정리한 것이 아니다. 

나보다도 훨씬 노트 정리를 잘하는 학생도 물론 있다. 첫해 가르쳤던 J는 어떻게 

그렇게도 노트 정리가 완벽한지 따라갈 사람이 없다. 내가 예시로 든 것까지 정리

하고  잘 이해안되는 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정리해놓은 그의 노트는 가히 국보급이

었다. 수업 시간에는 잘 안 듣고 필기를 잘한 친구 노트를 빌려서 공부한 다는 것

은 사실 면목 없는 일이다. 그 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친구의 노력을 공짜로 받

아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J 자리 옆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

서곤했다. 지금처럼 복사기가 대중적이지 않았던 때 그의 노트를 한번 보는 것은 

고득점의 지름길이었다. J는 지금 소아치과 병원장이다. 학생 때 노트를 정리하듯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환자와 환자의 차트를 관리할 것임에 틀림없다. 어른을 다

루는 치과보다 어린이를 다루는 치과가 2배는 더 힘들게다. 어린이는 백발백중 우

느라 정신이 없을 거고 보호자는 이를 달래느라 당황하고 힘들거고 그 와중에 치료

를 해야 하는 소아치과 의사는 귀도 아프고 손에는 힘도 들어가고 정신은 쏙 빠질 

것 같다. 50명 정도가 되었던 그 당시 교실에서, 떠들고 잘 듣지 않고 장난치는 학

생들 사이에서 오롯이 집중하며 수업을 듣고 노트 필기를 빛나게 하던 J의 내공이 

소아치과 의사가 되어서도 발휘되고 있을거라 믿는다. 그나저나 그 노트들은 다 어

디갔을까? 가보로 물려주어도 충분할 만큼 멋졌고 그 이후로도 나는 그보다 요약 

정리를 더 잘하는 학생은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부모님들은 그들의 노트와 교과서를 한 번 살펴보기 바란다. 5분 안

에 내 자식은 어느 과목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알고 있는 나도 내 아들 녀석의 노트와 교과서를 초등학

교 5학년 이후로 살펴보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을 들추었을 때 드러나는 가슴아픈 

사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일게다. 많이 비겁했다. 


